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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5월 투쟁, 촛불,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올해 30주년인 1991년 5월 투쟁은 강경대 학생이 백골단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4월 26일부터, 대책회의 지도부가 

명동성당 농성에서 철수하는 6월 29일까지 60여 일 동안 전개되었다.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보자면, 5월 투쟁은 1980년 

5.18광주항쟁에서 시작된 1980년대 급진적 민중운동이 결정적으로 실추하는 계기였다. 또한 5월 투쟁에서 공안통치를 

저지하고 내각제 개헌을 무산시키는 정치적 이익을 성취한 민주파의 민주화 승리 담론에서 보자면, 1987년 6월 항쟁의 

승리가 5월 투쟁에서 패배함으로써 보수독점적 정당체제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간과되어왔다. 

1991년 5월 투쟁에서 정치적 대표성을 민주파(민자당 온건파와 신민당)가 성취했던 것처럼, 2016-17년 촛불항쟁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치적 대표성도 더불어민주당이 성취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촛불항쟁의 

힘으로 탄생한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개혁에 실패한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1991년 5월 투쟁 이후 

30여 년 동안 민주파가 주도해온 민주화가 한계점에 도달한 현시점에서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사회운동에 의한 민주화가 새로운 선순환을 개시할 수 있는 대안적인 민주화 기획을 성찰해야 한다. 


